
대만, 한국산 PP 반덤핑 제소
일본산 P P와 함께 … 호남 4 3 . 0 6 %·현대 15.95% 예상

대만 재정장관이 정부에 한국과 일본산 P P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줄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

섰다.

이같은 대만 재정부의 한국과 일본산 P P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두국가의 수출품이 현저히 낮은 가

격에 수입되고 있어 대만 PP 생산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최종 보고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

지고 있다.

이번 반덤핑제소가 대만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은 P E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받은 후

두달만에 다시 1 1 0 %의 높은 수입관세를 물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번 한국과 일본산 P P에 대해 반덤핑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기업은 C h i s s o로 알려지고 있으며,

C h i s s o는 최고 1 1 0 . 6 8 %의 높은 수입관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일본기업의 예상 수입관세율 부과량을 보면 일본의 Sumitomo 82.23% Mitsubishi Yuka 76.95%, 기타

일본기업들이 5 8 %에서 7 9 %의 관세율 판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.

한편, 한국은 호남석유화학이 43.06%, 현대 15.95%, 기타 나머지 6개 PP 생산기업들은 6 ~ 1 8 %의 수

입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번 반덤핑 최종판결에 앞서 대만은 한국의 PE 생산기업에 대해 6 . 7 ~ 2 9 . 1 6 %의 예비관세 판정을

내린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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